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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바로가기

"너의 고통을, 너의 병을 인정한다. 키키"

토크 콘서트장. 오늘의 게스트 키키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신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임을 알게 된 이후 변증법적 치료를 시작했다고 말하는 키키. 

오랜 연인과의 반복되는 이별 끝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에단이라는 상담사를 만나면서 자신의 병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간다. 

그 결과 새로운 연애와 일을 시작하게 되지만 여전히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일은 쉽지 않다.

변증법적 치료를 수료한 키키는 경계성 인격장애 관련 워크숍에서 환자들의 가족들을 만나며

가까운 사람의 지지와 인정의 중요성을 느낀다. 키키는 엄마를 찾아간다. 

하지만 엄마는 키키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키키와 엄마는 함께 눈물의 상담을 시작한다.

변증법적 치료를 한지 5년이 된 키키는 다시 관객 앞에 서서 말한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아니, 계속해서 연습 중이라고.

"아픈 마음을 다루는데 시종 밝고 경쾌한 것은 이 뮤지컬의 가장 큰 미덕이다" - 조선일보 -

"관객은 '터벅터벅 느린 걸음으로 나아갈 힘'을 두 손에 쥐게 될 것이다" - 동아일보 -

"핑크빛 미래 대신 터벅터벅 나아갈 힘을 주는 이야기"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 키키가 자신의 병을 인지
하고 맞닥뜨리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룬다.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힘에 부치는 한심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이해
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수도, 혹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
가의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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